
육군50보병사단장병들이혹한기전술훈련중대량사상

자관리훈련을하고있다. 부대제공

우리군장병들이강추위를뚫고

실전성을강화하는데구슬땀을

흘리고있다. 장병들은밤을새

우고, 새로 배치된장비를 운용

하며, 타 병과와제병협동 능력

을 높이면서 언제·어디서 적과

싸워도승리하는능력을배양하

고있다. 육군각급부대의용광

로보다 더 뜨거운 혹한기 훈련

열기를소개한다.

글=최한영·이원준/사진=김병문기자

육군혹한기훈련 '치열한현장'

8 병영 2025년 1월 17일금요일 9

15보병사단,동계전투기술체득박차

육군15보병사단은지난 13일부터강원화천·철원군일대에서혹한기훈련을하

고있다. 17일까지계속되는훈련은장병들이혹한에서도실전적인동계전투기술

과작전수행능력을향상하는데중점을뒀다.

사단은전투준비태세발령을시작으로장애물설치및거점점령,다중통합레이

저교전체계(MILES·마일즈)를활용한중대급쌍방훈련, 포탄사격등으로작전계

획과거점전투실효성을검증하고있다.

15~16일시행한마일즈장비활용중대급쌍방훈련에서는실제전장과같은상황

을조성해장병들의훈련몰입도를높였다.이상희(대위)번개여단11중대장은"마

일즈덕분에실전성이강화됐다"며 "병사들이혹한의두려움을이겨내고훈련필요

성을체감하는기회도됐다"고평가했다.

사단은K55A1 자주포, K105A1 차륜형자주포등이참가한실사격·기동훈련도

했다. 사격훈련에서는대구경탄약적재,탄약재보급, 단계별진지점령,실사격으

로이어지는전과정을숙달하도록했다.

최민호(중령) 포병여단상무대대장은 "적이도발하면어떠한상황에서도즉각

대응사격이가능하도록임무수행능력을완비하겠다"고말했다.

사단은정훈·군악·군종을통합한정신전력순회교육도했다.담당자들이집결지와

거점을방문해장병들의전의를높이고,훈련의중요성을일깨웠다.

박우식(대령) 을지여단장은 "강추위속에서도장병들이하나돼훈련에임하며

동계전투의특성을이해하고있다"며"이를기반으로악조건에도승리할수있다는

자신감을얻었다"고밝혔다.

수기사기적대대,K9자주포사격훈련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기적대대는16일강원철원군문혜리훈련장에

서혹한기전술훈련의하나로자주포사격훈련을했다.

사격훈련에는기적대대장병200여명과K9A1자주포, K10 탄약운반장갑차, K

77사격지휘장갑차등장비20여대가투입됐다.

장병들은새로배치된자주포의운용능력을검증하기위해동장군과맞서싸웠

다.기적대대는지난해12월보유장비를K9자주포에서K9A1자주포로개편했다.

오전9시,영하10도를밑도는혹한속사격명령이하달되며훈련이시작됐다.명

령과동시에자주포들이불을뿜었고,포탄은가상의적을초토화했다.장병들은이

후에도신속한재장전,유기적인팀워크로압도적인화력과전투수행능력을유감

없이발휘했다.

기적대대는자주포사격외에도전투준비태세,야간진지변환·점령등을병행해

동계대화력전수행능력을완비한다는계획이다.

김태현(대위)2포대장은"대대장병들의불꽃같은의지로뜻깊은새해를보내고

있다"며 "적을압도하는전투력을갖춘포대를완성하기위해훈련또훈련하겠다"

고다짐했다.

50보병사단,작전수행능력강화매진

육군50보병사단도지난13일부터17일까지혹한기전술훈련을하며동계작전능

력을높이고있다.

사단은지난 13일무박 2일로침투및국지도발훈련을했다. 15일부터는전시를

가정해전투준비태세및부대증편·창설, 국가·군사중요시설방호,지휘소이동및

대량사상자관리훈련을하고있다.

부대증편·창설훈련에서는실제병력을운용해작전계획의실효성을검증하고,

병력동원중에발생할수있는제한사항을보완했다.대량사상자관리훈련에서는

환자와장비제독절차를숙달했다.

안주혁(중령)구미대대장은 "부대별동계작계수행능력을강화하고, 모든장병

이임무를완수할수있다는자신감을높였다"며"실전적인훈련을지속해대구·경북

을철통같이수호하겠다"고말했다.

35보병사단,국면별조치사항숙달

육군35보병사단도점증하는적의위협과변화된작전환경을극복하기위한혹한

기훈련을지난13일부터17일까지하고있다.

훈련에는병력3500여명과장비400여대를투입해주요국면별조치사항을숙달

하고있다.

사단은국지도발대비작전,전시전환및부대증편,전면전등의상황을쉴틈없

이부여했다.이를토대로각부대는지휘관이주도적으로상황을판단하고,실전적

으로대응해통합방위태세를완비하고있다.

국가·군사중요시설테러를목적으로침투한적을추적하고,숨어있는적을탐색·

격멸하는일련의절차도행동화했다.아울러충무계획과동원운영계획실효성도검

증하고있다.

적의핵·대량살상무기(WMD)공격에대비한민·관·군·경·소방통합대응과사후

관리도작전수행절차위주로집중숙달하고있다.

김광석(소장) 사단장은 "전장병이하나된힘을발휘해전·평시작전계획시행

능력을향상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안전을지키기위한능력과의지를높이는성

과를얻었다"고강조했다.

육군35보병사단장병들이급속헬기로프하강훈련을하

고있다. 부대제공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기적대대 K9A1 자주포가 16

일강원철원군문혜리훈련장에서표적을향해포탄을발

사하고있다. 부대제공

(위사진부터)

육군15보병사단장병이 15일

강원철원군주둔지일대에서

진행된혹한기훈련중마일즈

장비를활용한중대급쌍방훈

련을하고있다.

방어를맡은장병이야간투시

경을착용하는모습.

공격을맡은장병들이목표지

점으로이동하는모습.

강추위녹이는뜨거운숨,빛나는땀

마일즈장비착용중대급쌍방훈련부터

K9A1자주포사격·대량사상자관리까지

설원에서무박2일동계작전능력높이고

'적압도하는전투력목표'실전성강화

쌍방훈련후점심식사를하는장병들.


